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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호(왼쪽)·이세돌 9단이 유창혁 9단이 지난 10일 새롭게 사령탑에 오른 국가대표 상비군의 기술위원을 맡는

다.(사진제공=한국기원)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한국 바둑의 중흥을 목표로 출범하는 '유창혁호'가 위용을 드러냈다. 

 한국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으로 지난 10일 선임된 유창혁 9단은 코치를 맡은 최명훈 9단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무적의

양이(兩李)' 이창호·이세돌 9단을 기술위원, 김성룡 9단을 전력분석관으로 내정했다. 또한 국가대표 상비군 운용 계획도 마련

했다.  

 14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유창혁호는 남녀 국가대표와 상비군 3개조(A�B팀, 여자)로 운영된다. 인원은 30명 안팎이다. 조직

슬림화와 소수정예화다. 또 만 18세 이하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육성군'을 조직해 강화 훈련을 펼친다. 끊임 없이 '젊은 피'를

길러낸다는 복안이다. 

 남자 국가대표는 7명으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9단을 비롯해 김지석·최철한·박영훈·강동윤·조한승 9단 등 군 복무 중인 기사

를 제외한 올 4월 랭킹 최상위권들이 포진했다. 특히 랭킹 3위이기도 한 이세돌 9단은 남자 국가대표 선수로도 참여한다. 

 여자 국가대표는 4명이다. 역시 4월 랭킹 순으로 최정 4단·박지은 9단·김혜민 7단·조혜연 9단 등이 선발됐다. 

 상비군 A팀은 8명으로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랭킹점수 9400점 이상인 나현 4단·이지현 4단·안성준 5단·김정현 4단 등 4명

이 우선 뽑혔다. 나머지 4명은 선발전을 통해 추후 발탁될 예정이다. 

 상비군 B팀은 1996년 이후 출생자로 랭킹점수 9200점 이상인 변상일 3단·이동훈·신진서 2단·신민준·김진휘 초단·한승주 2단

등으로 구성됐다. 



 상비군 여자 4명은 역시 선발전을 통해 선정된다. 

 '육성군'은 감독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상비군 선발전은 오는 21일부터 3차례로 나뉘어 열리며, 1차전은 리그, 2∼3차전은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펼쳐진다. 

 유창혁 감독은 "앞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훈련하게 될 국가대표 상비군은 대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당장의 성적 보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영재 육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

다.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산 2억원을 지원하고, 원익과 사이버오로가 각 1억원을 협찬한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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